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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동두천 1

기차가 멎고 눈이 내렸다 그래 어둠 속에서

번쩍이는 신호등

불이 켜지자 기차는 서둘러 다시 떠나고

내 급한 생각으로는 대체로 우리들도 어디론가

가고 있는 중이리라 혹은 떨어져 남게 되더라도

저렇게 내리면서 녹는 춘삼월 눈에 파묻혀 흐려지면서

우리가 내리는 눈일 동안만 온갖 깨끗한 생각 끝에

역두 의 저탄더미에 떨어져( )驛頭

몸을 버리게 되더라도

배고픈 고향의 잊힌 이름들로 새삼스럽게

서럽지는 않으리라 그만그만했던 아이들도

미군을 따라 바다를 건너서는

더는 소식조차 모르는 이 바닥에서

더러운 그리움이여 무엇이

우리가 녹은 눈물이 된 뒤에도 등을 밀어

캄캄한 어둠 속으로 흘러가게 하느냐

바라보면 저다지 웅크린 집들조차 여기서는

공중에 뜬 신기루 같은 것을

발밑에서는 메마른 풀들이 서걱여 모래 소리를 낸다

그리고 덜미에 부딪혀 와 끼얹는 바람

첩첩 수렁 너머의 세상은 알 수도 없지만

아무것도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으리라

안으로 굽혀지는 마음 병든 몸뚱이들도 닳아

맨살로 끌려가는 진창길 이제 벗어날 수 없어도

나는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지나

떠나야 되돌아올 새벽을 죄다 건너가면서

김명인에 대하여1.



김명인은 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다 년 고려대 국1946 . 1969

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고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중,

이다 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시단에 데뷔한 그. 1973

는 시집으로 동두천 머나먼 곳 스와니 물 건너는 사, ,『 』 『 』 『

람 푸른 강아지와 놀다 바닷가의 장례 등을 냈다 김달, , .』 『 』 『 』

진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산문학상을, , , ,

수상한 바 있다.

중심을 관류하는 이미지2.

역두의 저탄더미에 떨어져 내리는 눈 눈 흰색 허공 관조 탄더미 검은색 현실* : - - - / - -

의인화3.

눈물의 의인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리움을 부른다 눈 눈물 그리움의 연결된 이미* : . ‘ - - ’

지.

득의의 표현4.

우리 서정시가 수없이 되풀이해서 노래한 그리움의 세계가 매우 독특한 자리를 김명인의*

시에 내어주게 되는 득의의 표현 더러운 그리움: ‘ ’


